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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연 회장, 사법사건 악연 끝없다!
대한생명 인수 후 7개월 미국 도피생활 … 미국 호화주택 구입 실형도

보복폭행 사건 파문에 휩싸이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(55) 회장은 유난히 사법사건과 악연으로 얽혀왔다.

2004년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도중 정관계 로비를 펼치고 이면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수사를 피해 7

개월 동안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다.

당시 요양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했다고는 

하지만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혹이 제기

된 끝에 결국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지만 

사법처리는 유보됐다.

아들에 대한 보복폭행 사건 외에도 동생과

의 재산 상속 다툼으로 세간의 많은 관심을 

끌었다.

김승연 회장은 1993년에는 동생인 김호연 

빙그레 회장과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

고 다툼을 벌였다. 창업주가 유언장 없이 작

고하자 김승연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승계했

지만 동생인 김호연 회장이 <형이 자의적으

로 재산을 가로챘다>며 그룹 지분을 요구했

고 31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며 낯 뜨거운 싸움

을 벌였다.

결국 양측은 2년 뒤인 1995년 할머니의 장

례식 때 만나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화해의 악

수를 나누었다.

재산다툼이 시작된 1993년 김승연 회장은 재벌총수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치욕을 겪기도 했

다. 58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미국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실형을 살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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